
2025년 장기요양「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안내문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삶의질향상과돌봄부담완화를위한 2025년「장기요양이동지원서비스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지자체 공공차량 연계 및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사업기간  2025. 1. ~ 별도 통보 시까지

사업지역  춘천시, 횡성군, 평창군, 부산 수영구, 김해시, 양산시, 포항시, 의성군, 광주 서구·북구, 

여수시, 영광군, 전주시, 정읍시, 대전 대덕·유성, 세종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천안시, 청양군,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군포시 …27개지역

참여기관 시범사업 참여 방문요양기관 466개소… ’25.4.1.기준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방문요양급여이용자

급여비용  ①요양보호사 동행비용  ⊕ ②참여기관 인센티브

            ￭ (동행비용) 편도기준 1회 3,000원 … 1일 최대 2회, 6,000원

            ￭ (인센티브) 기관 당 월 10만원 … 월 급여제공 10건 이상 시 지급

급여기준  … ’25년 급여제공기준, 운영매뉴얼 참조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에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반드시 이동지원서비스 시작 또는 종료의 장소는 가정이어야 함.

급여내용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지자체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목적지에서 

가정까지 동행하여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주요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이용 시 발생하는 운임비 등은 수급자 전액 본인 부담

   -  수급자 외출 시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차량 배차 및 예약 곤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택시 이용도 인정함.

※ 차량이용 시 운임비 영수증 반드시 징구 및 보관(일반택시 포함)

    -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도착한 후 서비스를 시작

하거나, 외출 후 목적지에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안전한 귀가 까지를 

서비스로 함.


